
 장마 현상은 6월 하순경부터 시작하여 7월 초순경까지 며칠 간격으로 지속적으로 

강수가 이어지는 현상을 의미함. 이 즈음 우리나라로 확장하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기단과 우리나라에서 서서히 북상하는 한랭습윤한 오호츠크해 기단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길게 동서로 전선이 형성됨. 두 기단 모두 습윤한 기단이고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전선 부분에서는 강수현상이 발생함.     

 두 기단 사이의 세력에 따라 장마전선은 남북으로 이동하며 강수현상을 발생시킴. 

북태평양 기단이 강할 때 그 남쪽으로는 무더운 날씨가 형성되고, 오호츠크해 기단이 

강할 때 그 북쪽으로는 서늘한 날씨가 형성되나, 여름이 짙어질수록 북태평양 기단이 

북상하여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끼쳐 한여름의 무더위가 형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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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상지청 기후서비스과
2019년 5월 27일 10시 발표

6월의 기상전망             

  ◾ 기  온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겠으나, 기온의 변동성이 크겠습니다.    
  ◾ 강수량 : 대체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1주

(6.3.~6.9.)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일시적으로 상층 한기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19.7~20.9℃)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3.9~17.5mm)과 비슷하거나 적겠습니다.           

2주

(6.10~6.16)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0.3~21.5℃)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9.0~23.4mm)보다 적겠습니다.              

3주

(6.17~6.23)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0.9~22.1℃)과 비슷하거나 높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2.2~47.2mm)보다 적겠습니다.        

4주

(6.24~6.30)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으나,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때가 있겠습니다.      
(주평균기온) 평년(21.5~22.9℃)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강수량)   평년(17.3~63.0mm)과 비슷하겠습니다.               

   ※ 평년 : 1981 ∼ 2010년       

6월의 대표 기상현상                                          

◾ 장마     

   

  

대구·경북                         

「미리 알아보는 기상기후정보」6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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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대구・경북 지점별 평년 기후정보          

  ◾ 지점별 기후 평년값 및 분포도                                      
※ 안동은 1983년부터 관측             : 최댓값           : 최솟값   (단위 : 기온 ℃, 강수량 ㎜)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영덕 의성 구미 영천

평균기온 22.8 21.4 19.1 21.4 21.0 21.2 20.1 21.2 22.1 21.3

최고기온 28.3 27.4 22.9 25.5 27.1 27.1 25.1 28.1 27.9 27.3

최저기온 18.2 16.1 15.6 17.9 15.4 15.8 15.5 14.8 16.8 15.9

강수량 142.6 136.8 105.8 141.6 164.6 163.2 119.8 132.0 130.3 135.8

 평균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 강수량

  

  ◾ 대구・경북 6월 평균 기상현상일수                                         

(단위 : 일)

구분 대구 안동 울진 포항 영주 문경 의성 영천 봉화 구미 울릉도

장마(강수) 9.5 10.1 9.6 9.7 9.5 9.5 8.8 9.0 10.5 8.8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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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기후 극값                  

구분 대구 울진 안동 포항 영주 구미 울릉도

기온

(℃)

일평균

기온 최고

30.1

(2005.06.25)

28.9

(2011.06.21)

27.3

(2005.06.25)

31.1

(2005.06.25)

27.6

(2005.06.24)

28.3

(2011.06.23)

28.8

(1987.06.05)

일최고

기온 최고

38.0

(1958.06.26)

36.0

(1991.06.28)

35.7

(1997.06.18)

37.7

(2005.06.25)

35.5

(1997.06.17)

36.5

(1997.06.17)

32.2

(1987.06.05)

일최저

기온 최저

7.8

(1921.06.03)

6.5

(2010.06.01)

6.1

(2010.06.01)

8.2

(1969.06.07)

5.1 

(2010.06.01)

7.3

(1992.06.08)

7.8

(1969.06.07)

강수량

(mm)

일강수량

최고

136.8

(1978.06.18)

150.5

(2011.06.24)

147.0

(2011.06.24)

150.5

(2003.06.19)

259.5

(1994.06.30)

130.5

(1996.06.17)

148.0

(2011.06.26)

풍속

(m/s)

일최대

풍속 최고

17.7

(1946.06.24)

21.0

(1974.06.01)

9.3

(1993.06.02)

29.8

(1952.06.08)

11.1

(2000.06.06)

12.5

(1974.06.01)

30.0

(1949.06.21)

일최대

순간풍속 최고

24.0

(1970.06.14)

28.0

(1996.06.18)

16.6

(1991.06.11)

25.5

(1963.06.04)

18.1

(2009.06.12)

14.4

(1997.06.01)

38.8

(1983.06.01)

    
    ※ 일 최심 신적설 : 00∼24시 중 새로 내려 쌓인 눈의 최대 깊이

일 최심 적설 : 내려 쌓인 기간에 관계없이 관측 시에 실제 지면에 쌓인 눈의 깊이

이 달의 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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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날씨 이야기                 

 장마의 정의는 무엇이고, 시작과 종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장마는 동아시아 몬순시스템의 일부로서 여름철 우리나라 남쪽의 온난습윤한 열대성 기단과 

북쪽의 한랭습윤한 한대성 기단이 만나서 형성되는 정체전선임. 

      전선이 걸쳐 있는 지역에 강한 남서풍과 습윤한 공기 유입량이 증가하고 장기간 많은 비가  

     내리는데, 이러한 현상을 일반적으로 장마라고 정의함.          

      일반 국민은 장마 시작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기간이 도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장마 종료는 긴 기간 여름철 강수가 끝나고 맑고 무더운 날씨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음. 

      그러나 여름철 강수형태 변화로 장마가 실질적으로 여름철 강수를 대표하지 못하여 장마 

시종예보 의미가 퇴색되어, 2008년 장마 종료 및 2009년 장마 시작 관련 장기예보 발표를 

중단하였음.    

      그 대신 장마 종료 후 사후분석을 통해 매년 장마 시종 및 특징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하고 

있음.        

※ 최근 10년 간 대구·경북 연도별 장마 시종시기 및 기간, 장마기간 강수량 및 강수
일수(2008∼2018)

연도 시작일 종료일 기간(일) 강수량(mm) 강수일수(일)  

2008 6.17 7.26 40 268.7 18.1 

2009 6.21 8.03 44 383.8 22.2 

2010 6.18 7.28 41 177.1 21.0 

2011 6.10 7.10 31 421.8 15.8 

2012 6.18 7.17 30 255.4 14.4 

2013 6.18 8.02 46 309.1 23.3 

2014 7.02 7.29 28 72.3 12.6 

2015 6.24 7.29 36 195.1 15.0 

2016 6.18 7.16 29 279.5 13.7

2017 6.29 7.29 31 210.1 16.0

2018 6.26 7.09 14 267.7 10.9

       


